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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문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37조에

따라 청소년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

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

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의 실행을 돕기 위해 ‘서울특별시의회 마약

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’ 구성한다.

○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하며, 그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

월

로 하되,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에

서

연장할 수 있다.

○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

회의에 제출한다.

2. 제안이유

○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인근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류

혼합 음료를 판매한 혐의가 적발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면

서 마약 범죄가 학부모와 교육계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음.



○ 실제로 마약 범죄는 2022년 10,331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

음으로 1만 건을 넘은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, 청소년 마

약 범죄도 증가해 19세 이하 마약 사범은 2018년 119명에서 2022

년 481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음.

○ 이와 같은 마약 범죄 확산에 대응해 정부는 2023년 ‘마약류 관리 종

합대책’을 수립해 예방 단속 재활 조치를 강화했고, 서울시 교육

청과 보건 당국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예방 교육을 확대하였고, 경

찰청도 온라인 거래와 밀수를 포함한 마약 유통망에 대한 단속을 강

화하고 있음.

○ 그러나 이런 마약 퇴치 활동에 미흡한 면도 적지 않은데, 특히 서울

시 교육청의 경우 관내 초 중 고 특수학교 총 1,340여 곳 가운데

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’23년 기준 58개나

되며, 학부모 대상 마약 예방 교육도 ’23년에만 39개 학교에서 실시

했을 뿐임.

○ 이에 서울시의회는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의 심각

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체계

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의 실행을 돕기 위해 ‘서울특별

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’ 구성하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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